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⽇축구 간판 미토마, 허리 부상으로 시즌 아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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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라이얀(카타르)=뉴시스] 김근수 기자 = 3일(현지시간) 카타르 알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

맹(AFC) 2023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 이란 대 일본의 경기 후반, 일본 미토마가 이란 자한바크시와 볼 경합을 하고 있다.

2024.02.03. ks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박지혁 기자 = 일본 축구 국가대표 간판 미토마 가오루(브라이튼)가 허리 부상으로 시즌을 접었다.

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(EPL)의 브라이튼 구단은 28일(한국시간) 미토마의 부상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렸다.

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은 "미토마가 허리 부상으로 남은 시즌 동안 결장할 것이다"고 말했다.

미토마는 지난 2022~2023시즌 리그 33경기에 출전해 7골(5도움)을 터뜨리며 공격의 핵으로 자리매김했다. 국가대표에서도

활약했다.



그러나 부상으로 힘겨운 시즌을 보냈다. 지난해 12월에는 왼 발목 부상으로 이탈했고, 1월 2023 아시아축구연맹(AFC) 아시

안컵에서도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.

소속팀 복귀 후 부활을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허리가 발목을 잡았다.

미토마는 이번 시즌 리그 19경기에 출전해 3골(4도움)을 기록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fgl75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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